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로마서 12:3~8; 16:17~18. 교회의 각 회원은 각기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. 우리는 한 몸의 부분처럼 함께 연합할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룬다.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각각 바쳐야만 한다. (30~35분)

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분이 필요하다

• 퍼즐 맞추기 게임의 퍼즐 몇 개가 없어진다면 퍼즐 맞추기가 완전하게 맞추어지지 않을 것이다.

• 좋아하는 운동 팀을 생각한다. 각 선수가 그 팀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한다.

•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했던 음식을 생각한다. 그 음식의 조리법과 각 재료가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맛을 내며 또 모든 재료가 다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한다.
우리 각자는 비록 다른 재능과 책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, 각각의 교회 회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 또한 비유를 사용하였다. 바울이 사용한 비유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12장 3~5절을 읽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• 인간의 몸이 왜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훌륭한 비유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?

• 여러분의 눈, 심장, 귀, 손 또는 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?

• 여러분 몸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의지하는가?

이 비유가 교회의 회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.

각 회원은 각기 다른 힘, 은사,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, 우리는 하나가 되라는 명을 받았다. (교리와 성약 38:27 참조) 교회의 회원들이 지니고 있다고 바울이 말한 은사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12장 6~8절을 읽는다. (더 많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:4~12; 모로나이서 10:8~23; 그리고 교리와 성약 46:11~29에서 찾을 수 있다.)
• 바울이 언급한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가?

• 교리와 성약 46편 12절을 읽는다.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?

•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?

여러분이 다른 학생들에게서 느낀 힘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그 은사들을 사용한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.




로마서 13~15장.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 우리는 다른 사람, 특별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또 그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. (30~35분)

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을 기억 한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• 봉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?
•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?
•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?
• 봉사한 경험의 결과로서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과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?
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으며 또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.

마태복음 5장 43~47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 구주께서는 누구를 사랑하고 또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가?
로마서 13~15장에는 우리가 구주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에 관한 몇 가지 뛰어난 권고가 들어있다. 다음 성구 가운데 하나를 읽는다. 로마서 13:8~14; 14:10~23; 15:1~7; 또는 15:13~18.

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해 그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찾아보면서 성구를 속으로 읽는다. 필요하다면 다음 질문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찾은 것에 대해 생각한다.

• 여러분이 읽은 구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가?


•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해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?

•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?

•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권고를 따른다면, 교회나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?


• 만일 여러분이 이 권고를 따른다면, 교회나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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